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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욱신거리는 잇몸 통증…혹시 사랑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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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랑니 주위염은 말 그대로 사랑니 주변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주로 턱뼈 공간이 부족해 사랑니가 완

전히 나오지 못하고 일부만 올라온 경우에 잘 발생한다. (사진= 유토이미지 제공)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여름철에는 더위와 수면 부족, 생활 리듬 변화 등으로 컨디션이 떨어지기 쉽다. 이때 입 안쪽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진다면 사랑니 문제를 의심해볼 수 있다. 

사랑니는 입안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고, 매복되거나 비스듬히 난 경우가 많아 음식물이 끼기 쉽고 관리가 어려워 염증으로 이

어질 수 있다. 가벼운 잇몸 통증이라도 지속된다면 사랑니 주위염일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랑니 주위염은 말 그대로 사랑니 주변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주로 턱뼈 공간이 부족해 사랑

니가 완전히 나오지 못하고 일부만 올라온 경우에 잘 발생한다. 

이때 사랑니 일부가 잇몸 조직에 덮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치은판'이라고 부른다. 치은판 아래에는 구조적으로 틈이 생

기기 쉽고, 칫솔질만으로 깨끗하게 관리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고 세균이 번식하면서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입속 세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잠잠하던 사랑니도 급성 염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이무항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는 "치은판 아래 세균 활동이 왕성해진 상태에서, 무더위와 열대야로 인한 체

력 저하 및 수면 부족이 전신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며 "세균 활동 증가와 면역력 저하가 맞물려, 평소 별다른 증상이 없던 부위

에도 갑작스러운 통증과 염증 반응이 흔하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사랑니 주위염은 초기에는 잇몸이 살짝 붓거나 뻐근한 느낌, 입 냄새 정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진통제만 먹고 넘기기 쉽다.

하지만 염증이 심해지면 피나 고름이 나고 입을 벌리기 어려워질 수 있고, 턱 아래가 붓거나 미열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치료가 늦어지면 염증이 얼굴 주변으로 번져 심한 부종이나 고름집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사랑니 앞쪽 어금니까지 충치나 잇몸

질환이 생길 위험이 있다. 불편감이 계속된다면 치과 진료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랑니 염증을 치료할 때는 증상의 정도와 치아 형태에 따라 단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급성 염증으로 심하게 부은 상태에

서 무리하게 발치를 진행하면 주변 조직 손상이나 감염 확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먼저 해당 부위를 소독하고 항생제나 소염진통제를 처방해 염증을 가라 앉힌 뒤 상태가 안정되면 사랑니 발치를 진행한다. 다

만, 모든 사랑니를 무조건 뽑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위치로 반듯하게 자라나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굳이 뽑지 않

고 기능적인 치아로 유지할 수 있다.

여름철 사랑니 주위염을 예방하려면 평소보다 세심한 구강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 식사 후 칫솔이 잘 닿지 않는 맨 안쪽 치아까

지 신경 써서 닦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활용해 틈새의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 

이무항 교수는 "여름철 잇몸 건강은 전신 컨디션과 직결되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수면을 통해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장 뚜렷한 통증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을 통해 숨어있는 사랑니 상태를 꾸준히 점검

하는 것이 건강한 구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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